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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재 2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최종 결과분석에는 255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독립표본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은 자아정체감에 부적(negative)인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대학생의 자살행동에 정적(positive)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대학생의 자살행동에 정적(positive)으로 유의하고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의 예방과 자아정체감 증진에 효과적인 청소년복지의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smart phone addiction on suicidal behavior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identity in this relationship.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we were used 255 participants from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research model was tested, it was found that smart 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the self-identity. Second, smart 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uicidal behavior.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phone addiction and suicidal behavior, self-identity was found to have a all-mediating effect. Based on the results, we provided effective suggestions to decrease the suicid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s. This research in reference to the above results, propose practical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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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닌 휴대용 소형 컴퓨터이다(임옥희, 2014). 2009년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로 2018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회선 수는 4,995만 개가 넘었으며, 2017년 현재 만 3세 이상 인구 중 스마트폰 이용자는 87.8%이며 특히 2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9.8%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정용찬(2016)은 세대별 스마트폰 이용 특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우선, 미디어2) 이용 빈도의 경우 20대 89.3%, 10대는 82.4%가 TV, 라디오, 신문 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매체로 10대와 20대는 70%가 스마트폰을 선택했다.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은 미디어 플레이어, 고속 Wi-Fi 모바일 시스템과 같은 모바일 컴퓨팅 기능으로 PC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위한 다양한 앱과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김현아, 2013).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의 즉시성, 휴대성, 시·공간의 무제약성 때문에 인터넷 중독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김재엽, 황현주, 2015).

      대학생들이 중독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은 접근의 용이함, 다양한 컨텐츠, 과제 작성을 위한 정보검색,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 등의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유리, 2014; 정새롬, 2014). 고재량(2015)은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을 헤치고 있으며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고 가족이나 학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경향이 있다(Rosen, 2011).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66%가 스마트폰 초기 중독 상태였으며 17%는 이미 완전한 중독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73%가 중독 증상을 경험하면서 마약, 알코올과 같은 물질 중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금단현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불안, 의존, 대인관계 장애 등을 보였고 눈의 피로(31%), 근육통(15%), 신경계 장애(5%)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주영 외 15명, 2011).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13,092명이 자살로 사망하여 40분당 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기준 사망자 549.4명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은 25.6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고, 20~29세 청년층의 7.9%가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보고되었다(통계청, 2018).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나 가정에서 수동적인 생활을 해오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많은 자율과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 대학 입학 후 교수-학생 관계, 동료관계, 학업(김현숙, 2003), 취업과 관련된 것이 과업으로 나타나면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을 겪게 된다(김명옥, 2011; 김종운, 박선영, 2018; 서인균, 이연실, 2015). 대학생 자살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우울은 대학생의 자살원인 중에서 제일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안세영 외, 2015). 또한 자율적인 생활과 시간운영 혹은 교우관계와 유지와 과제 수행 시 필요에 의해서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시기에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성인기의 사회적, 심리적 요구에 잘 적응하게 되지만 부정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역할혼미가 일어나 성인기를 준비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였다(Erikson, 1963). 자아정체감 형성은 후기 청소년 발달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이 가장 광범위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다(Marcia et al., 1993). 자아정체감은 어느 한 시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발달해 간다(나한나, 홍혜영, 2010). 박소윤(2017)은 자아정체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자아정체감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부족, 통제력 부족, 우울, 자기 비하와 같은 부적응에 노출된다(Barber et al., 1994).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단편적인 결과를 보고한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해보고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중독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은 2009년에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짧은 것이 사실이나 기존의 인터넷 중독 개념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물질의 유입 없이 장애가 야기되는 행위중독의 하나로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과 같은 맥락의 IT기기 중독이며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과 몰입으로 초조함,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를 경험하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오강탁, 이제은, 2012; 조춘범, 2017). 스마트폰 이용 시 통제력을 잃고 강박적으로 사용하여 현실보다는 가상세계를 지향하고 금단이나 내성으로 불안·초조 등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증상이다(고재량, 2014). 조춘범(2017)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여 과도하게 스마트폰에 몰입함으로써 의존, 불안, 내성, 초조, 금단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장애를 경험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과도한 스마트폰 몰입으로 의존, 불안, 내성, 초조, 금단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자신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자각, 자기수용의 정도, 인생의 목표·가치·신념 등에 대한 결정, 그 결정한 것의 실행을 위한 실제적 활동, 정체감을 가지기 위한 탐색,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Waterman, 1982).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며,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에서 명확하고 안정되고 꾸준히 변화해 가는 자기 자신의 다양한 모습이다(김영애, 2014). 자아정체감은 내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인식하며, 사회적 역할과 자신의 능력을 융합하여 하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자아통합의 과정이다(송지원, 2018).

        이와 같은 자아정체감에 대해 스마트폰 중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rita(2017)가 스마트미디어 중독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자아정체감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사용자군이 중독위험군보다 더 높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미디어에 과도하게 몰입할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군 집단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사용군, 마지막으로 중독위험군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Morita, 2017). 인터넷 중독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 수준과 인터넷 중독 및 과용은 부적(negative) 관련이 있으며,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고 자기개념, 자아발달과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sraelashvill et al., 2012). 이연구와 최승원(2014)이 대학생 4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2.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살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살인행위이다(황명주, 2018). 자살은 생각, 의도, 시도, 실행 등으로 구분한다(Reynolds & Mazza, 1999). 홍영수(2004)는 자살행동을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및 자살행동의 4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자살실행은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살행동 유형은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으로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자살행동을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으로 제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자살생각을 한다고 반드시 자살시도를 하지는 않는다 해도 자살생각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Reifman & Windle, 1995). 처음에 단순한 자살생각도 심각한 수준의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살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자살생각의 유무’가 자살예측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Simons & Murphy, 1985).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대학생의 48.3%가 자신의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며, 37.3%는 자신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었다고 생각된다고 응답했다(Newswire, 2011). 스마트폰 중독은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반복적 사용, 금단현상, 내성, 가상세계지향성, 일상생활 장애 등 일반적인 행동중독과 물질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징과 기제를 공유한다(정숙희 외, 2015; Morita, 2017).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불안, 의존, 우울, 강박증, 신체화, 신경증, 자존감, 인정추구 경향, 집중력 저하와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와 적응 및 일상생활의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고기숙 외, 2012; 임경자 외, 2013; 최현석 외, 2012). 대학생 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정상 사용군에 비해 중독사용군의 불안, 우울 수준이 더 높았으며,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강할수록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경혜 외, 2012). 대학생 자살관련 메타분석에서 자살을 유발하는 변인 중 유발변인별 효과가 제일 큰 변인은 우울인 것으로 나타나(안세영 외, 2015),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우울은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고위험 사용자 집단의 평균점수는 중증 우울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자살충동 수준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창민, 2014).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78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서인균 외, 2017).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과의 관계를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21.5%가 지난 2주간 우울과 무력감에 빠진 경험이 있었으며, 21.1%는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고, 6.1%는 지난 1년 동안 자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본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강민정 외, 2014). 기독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자살생각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자살생각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숙희 외, 2015).

      

      
        3. 자아정체감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314명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정체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정체감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은 감소하였다(김효정,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연구에서 부정적인 자기인식인 낮은 자아정체성이 우울을 통해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조윤자, 2007). 박현숙(2007)은 자아정체감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정체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살생각과 같은 내재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생을 둘러싼 환경체계 요인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고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이정숙·조인주, 2018) 앞의 조윤자(2007)와 박현숙(2007)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상(2004)의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생각이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이현지와 김명희(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지하는 자아정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은 자살생각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정체감이 높은 대학생이 자살생각 수준이 낮은 것을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와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의 대학교 각 1개교씩 총 2개교 25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 중 이용가능 표본추출3)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여 총 320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와,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분류하는 청소년기본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대학생이 응답한 60부를 제외한 25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1) 스마트폰 중독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한 한현지(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5문항, 금단 4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 내성 4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15문항이다. 4점 Likert식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그저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4번, 10번, 15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채점하였다. 진단기준은 원점수 총 44점 이상이고 일상생활점수 15점, 내성 13점, 금단 13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하였다. 원점수 40점 이상 43점 이하 또는 일상생활점수 14점 이상을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원점수 39점 이하 일상생활점수 13점 이하 또는 금단 12점 이하를 ‘일반사용자군’으로 진단하였다. 한현지(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91 이다.

        

        
          2) 자살행동
          종속변수인 자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Beck 등(1979)이 개발한 SSI(Scale for Suicidal Ideation)로 부터 12문항, Harlow 등(1986)이 개발한 SIS(Suicide Ideation Scale)에서 1문항을 가져온 박재연(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다’는 0점, ‘거의 없다’는 1점, ‘꽤 있다’가 2점, ‘많이 있다’는 3점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18이다.

        

        
          3) 자아정체감
          박아청(1996)이 개발한 척도를 문승태(2002)가 수정, 조명실(2007)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차원은 미래확신성 5문항, 자기수용성 4문항, 주체성 4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명실(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861이다.

        

        
          4)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과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 외에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나이, 생활수준, 성적 등이 있다(고재량, 2018, 김재엽, 황현주, 2015, 이창민,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과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 외에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성별, 연령, 학점, 생활수준, 건강상태, 종교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연구자료는 설문지를 부호화(coding), 오류검토작업(data cleaning)을 실시하였으며, SPSS 24.0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의 분석방법과 Sobel-test를 이용하였다(홍세희, 2009; MacKinnon et al., 2002, Sobel, 1982)

      

    

    

  
    
      IV.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77.4%(195명), 남학생이 22.6%(57명)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비율(%)
              	빈도(명)
            

          
          
            	성별
(n=252)
            	남
            	22.6
            	57
          

          
            	여
            	77.4
            	195
          

          
            	연령
(n=246)
            	21세 이상
            	60.2
            	148
          

          
            	20세 이하
            	39.8
            	 98
          

          
            	건강상태
(n=250)
            	건강함
            	61.8
            	154
          

          
            	보통
            	29.3
            	73
          

          
            	건강하지 않음
            	8.8
            	22
          

          
            	생활수준
(n=248)
            	상
            	30.0
            	74
          

          
            	중
            	56.7
            	140
          

          
            	하
            	13.4
            	33
          

          
            	성적
(n=213)
            	상
            	15.0
            	32 
          

          
            	중
            	74.6
            	159
          

          
            	하
            	10.3
            	 22
          

          
            	종교 유무 
(n=255)
            	유
            	45.5
            	116
          

          
            	무
            	54.5
            	139
          

        

        

        연령은 21세 이상이 60.2%(148명), 20세 이하가 39.8%(98명)로 나타나 21세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함 61.8%(154명)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29.3%(73명), 건강하지 않음이 8.8%(22명)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중이 56.7%(140명), 상 30.0%(74명), 하 13.4%(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이 74.6%(159명)로 가장 높았으며, 상 15.0%(32명), 하 10.3%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실태
        
          1)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주요변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자살행동 평균은 1.28(SD=.41)이며,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 평균은 2.29(SD=.51)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 평균은 2.83(SD=.45)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M
                	SD
                	최대값
                	최소값
              

            
            
              	스마트폰중독
              	255
              	2.29
              	.51
              	3.67
              	1.00
            

            
              	자살행동
              	254
              	1.28
              	.41
              	2.83
              	.08
            

            
              	자아정체감
              	253
              	2.83
              	.45
              	4.00
              	1.62
            

          

          

        

        
          2)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 차이검증
          스마트폰 중독의 고저에 따른 자아정체감, 자살행동의 평균차이와 자아정체감의 고저에 따른 자살행동의 평균차이 검증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아래 <표 3>과 같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자아정체감의 평균은 2.689로 낮은 집단의 평균 2.943보다 .254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자살행동 평균은 1.342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은 집단의 평균인 1.217 보다 .125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살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자살행동 평균은 1.172로,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은 집단의 자살생각 평균 1.373 보다 .201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살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 차이검증
            
            

          

          
            
              
                	변수명
                	구분
                	n
                	M
                	SD
                	t
              

            
            
              	자아정체감
              	스마트폰 중독 고
              	118
              	2.689
              	.035
              	-4.689***
            

            
              	스마트폰 중독 저
              	135
              	2.943
              	.472
            

            
              	자살행동
              	스마트폰 중독 고
              	118
              	1.342
              	.437
              	2.419*
            

            
              	스마트폰 중독 저
              	136
              	1.217
              	.373
            

            
              	자살행동
              	자아정체감 고
              	123
              	1.172
              	.340
              	-4.057***
            

            
              	자아정체감 저
              	130
              	1.373
              	.444
            

          

          
            
              *  p < .05
            

            
              
                 ** p < .01
              
            

            
              
                 ***p < .001
              
            

          

          

        

      

      
        3. 연구모형의 검증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 검증법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Sobel, 1982). 1단계는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이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는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이 종속변수인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분석, 검증하였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분석단계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의 확인을 위해 공차한계(Tolere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모든 단계에서 공차한계는 .5보다 크게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 값은 2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무시해도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김계수, 2008).

        
          1) 분석 1단계 : 스마트폰 중독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Model 1의 총설명력은 12.3% (adjusted R²=.123)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001), Model 2의 총설명력은 21.2%(adjusted R²=.212)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p<.001). Model 1에서 통제변수의 경우 건강상태(β=.312,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건강할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통제변수는 성별(β=.213, p<.01), 건강상태(β=26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아정체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β=-.329, p<.001)은 자아정체감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스마트폰 중독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n=207)

            
            

          

          
            
              
                	구분
                	Model 1
                	Model 2
              

              
                	B
                	SE
                	
                  β
                
                	t
                	B
                	SE
                	
                  β
                
                	t
              

            
            
              	통제
변수
              	성별
              	.104
              	.073
              	.098
              	1.435
              	.228
              	.073
              	.213
              	3.107**
            

            
              	연령
              	.013
              	.026
              	.034
              	.506
              	.021
              	.025
              	.055
              	.860
            

            
              	성적
              	-.061
              	.060
              	-.068
              	-1.022
              	-.005
              	.058
              	-.005
              	-.084
            

            
              	생활수준
              	.073
              	.045
              	.107
              	1.621
              	.077
              	.042
              	.112
              	1.801
            

            
              	건강상태
              	.143
              	.031
              	.312
              	4.690***
              	.122
              	.029
              	.266
              	4.171***
            

            
              	본인종교
              	-.064
              	.059
              	-.072
              	-1.082
              	-.106
              	.057
              	-.118
              	-1.863
            

            
              	독립
변수
              	스마트폰 중독
              	
              	
              	
              	
              	-.291
              	.060
              	-.329
              	-4.875***
            

            
              	R²
              	.148
              	.239
            

            
              	Adjusted R²
              	.123
              	.212
            

            
              	R² Change
              	-
              	.091***
            

            
              	F(Sig.)
              	5.805***
              	8.938***
            

          

          
            
              *  p < .05
            

            
              
                 ** p < .01
              
            

            
              
                 ***p < .001
              
            

          

          

        

        
          2) 분석 2단계	: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Model 1의 총설명력은 10.5%(adjusted R²=.105)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냈으며(p<.001), Model 2의 총설명력은 11.9%(adjusted R²=.119)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확보되었다(p<.001). Model 1에서 통제변수의 경우는 건강상태(β=-.311, p<.001)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할수록 자살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도 통제변수의 경우 건강상태(β=-.290,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자살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β=.147, p<.05)은 종속변수인 자살행동에 대해 정적(positive)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해석하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n=207)

            
            

          

          
            
              
                	구분
                	Model 1
                	Model 2
              

              
                	B
                	SE
                	
                  β
                
                	t
                	B
                	SE
                	
                  β
                
                	t
              

            
            
              	통제
변수
              	성별
              	.038
              	.064
              	.040
              	.583
              	-.011
              	.068
              	-.011
              	-.157
            

            
              	연령
              	-.008
              	.023
              	-.023
              	-.331
              	-.011
              	.023
              	-.032
              	-.471
            

            
              	성적
              	-.079
              	.053
              	-.099
              	-1.488
              	-.101
              	.054
              	-.127
              	-1.879
            

            
              	생활수준
              	.016
              	.040
              	.027
              	.412
              	.015
              	.039
              	.025
              	.378
            

            
              	건강상태
              	-.125
              	.027
              	-.311
              	-4.618***
              	-.117
              	.027
              	-.290
              	-4.299***
            

            
              	본인종교
              	.100
              	.053
              	.127
              	1.893
              	.116
              	.053
              	.147
              	2.195*
            

            
              	독립
변수
              	스마트폰 중독
              	
              	
              	
              	
              	.114
              	.055
              	.147
              	2.050*
            

            
              	R²
              	.131
              	.149
            

            
              	Adjusted R²
              	.105
              	.119
            

            
              	R² Change
              	-
              	.018*
            

            
              	F(Sig.)
              	5.038***
              	4.988***
            

          

          
            
              *  p < .05
            

            
              
                 ** p < .01
              
            

            
              
                 ***p < .001
              
            

          

          

        

        
          3) 분석 3단계 : 스마트폰 중독과 자아정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Model 1), 그 후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을 추가로 투입하여(Model 2) 대학생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Model 1에서 자살생각의 설명력(adjusted R²=.119)은 11.9%였으며,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 분석결과 통제변수는 건강상태(β=-.290, p<.001)와 종교(β=.147, p<.05)가 자살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자살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β=.147, p<.05)은 종속변수인 자살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행동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을 추가로 투입한 Model 2를 보면, Model 1의 설명력에 비교해 변화된 설명력은 3.2%(R²change=.032)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Model 2에서 개별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보면 통제변수에서는 건강상태(β=-.235, p<.01)와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β=-.207, p<.01)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자살행동 수준은 낮아지고,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과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스마트폰 중독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스마트폰 중독과 자아정체감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n=207)

            
            

          

          
            
              
                	구분
                	Model 1
                	Model 2
              

              
                	B
                	SE
                	
                  β
                
                	t
                	B
                	SE
                	
                  β
                
                	t
              

            
            
              	통제
변수
              	성별
              	-.011
              	.068
              	-.011
              	-.157
              	.031
              	.069
              	.033
              	.447
            

            
              	연령
              	-.011
              	.023
              	-.032
              	-.471
              	-.007
              	.022
              	-.021
              	-.307
            

            
              	성적
              	-.101
              	.054
              	-.127
              	-1.879
              	-.102
              	.053
              	-.128
              	-1.928
            

            
              	생활수준
              	.015
              	.039
              	.025
              	.378
              	.029
              	.039
              	.048
              	.736
            

            
              	건강상태
              	-.117
              	.027
              	-.290
              	-4.299***
              	-.095
              	.028
              	-.235
              	-3.399**
            

            
              	종교
              	.116
              	.053
              	.147
              	2.195*
              	.097
              	.052
              	.123
              	1.847
            

            
              	독립
변수
              	스마트폰 중독
              	.114
              	.055
              	.147
              	2.050*
              	.061
              	.058
              	.078
              	1.055
            

            
              	매개
변수
              	자아 정체감
              	
              	
              	
              	
              	-.181
              	.065
              	-.207
              	-2.802**
            

            
              	R²
              	.149
              	.182
            

            
              	Adjusted R²
              	.119
              	.149
            

            
              	R² Change
              	-
              	.032**
            

            
              	F(Sig.)
              	4.988***
              	5.496***
            

          

          
            
              *  p < .05
            

            
              
                 ** p < .01
              
            

            
              
                 ***p < .001
              
            

          

          

        

        
          4) 4단계 :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검증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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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비표준화 계수) : 스마트폰 중독 → 자아정체감
SEa : a의 표준편차
b(비표준화 계수) : 자아정체감 → 자살행동
SEb : b의 표준편차

          Sobel test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자아정체감의 Z값은 2.415로 나타나 p<.001수준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정체감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
            
            

          

          
            
              
                	경 로
                	a(SEa)
                	b(SEb)
                	Zab
              

            
            
              	스마트폰 중독→ 자아정체감→ 자살행동
              	-.291
(.060)
              	-.181
(.065)
              	2.415***
            

          

          
            
              *  p < .05
            

            
              
                 ** p < .01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살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개입방안과 후속연구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Morita(201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는 보여주었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자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창민(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자살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재상(2004)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자아정체감에 부적으로 유의하여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지면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이연주 외, 2014; Israelashvill et al., 2012).

      셋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자살행동에 정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행동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강민정 외(2014), 서인균 외(2017), 정숙희 외(2015)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되는 결과이다.

      넷째,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과 매개변수 자아정체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완전매개 효과가 검증된 것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입학 초기부터 대학생들의 자살관련 문제에서 자아정체감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입학 초기에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시 기존의 강사의 단순한 강의식의 교육이 아닌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방법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교 내의 학생생활상담소에서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자기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인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독 수준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넷째, 학생들이 스마트폰 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지역의 건강·체육관련 기관 등 지역사회기관과 대학당국이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해본다.

      다섯째,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서 자아정체감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됨으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원인이 된 자살행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 자아정체감의 확립에 대한 개입이 우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학교 내의 학생생활상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심리검사,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시 학생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먼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및 제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대상을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 일부 지역에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표집과정에서 비확률표본추출 중 이용가능 표본추출을 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정체감 외에도 매개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Notes
      
        2) TV, 라디오, 종이신문, 스마트폰, P/C노트북, 태블릿PC 등의 미디어 매체
      

      
        3) 편의추출, 우연표본 추출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이용가능 표본추출은 조사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 사회과학연구에서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ubin & Babbie, 2001).
      

    

    

  
    
      References
      
        
          	
          	
        

        
          	
            
              1. 
            
          
          	강민정, 이명순,  (2014),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관련 행태와 스마트폰 사용과의 관련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5), p147-158.
			[https://doi.org/10.14367/kjhep.2014.31.5.147]
		
        

        
          	
            
              2. 
            
          
          	고기숙, 이면재, 김영은,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 경험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3(4), p501-516.
			[https://doi.org/10.9728/dcs.2012.13.4.501]
		
        

        
          	
            
              3. 
            
          
          	고재량,  (2015),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 스마트폰중독, 자살생각의 관계 연구: 자아탄력성과 가정건강성의 조절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 2018. 8. 12. 접속,  http://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Q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8. 8. 12. 접속,  http://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Q2.
        

        
          	
            
              6. 
            
          
          	김명옥,  (201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김영애,  (201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체험활동과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검증,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김재엽, 황현주,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4), p59-84.
			[https://doi.org/10.14816/sky.2015.26.4.59]
		
        

        
          	
            
              9. 
            
          
          	김종운, 박선영,  (201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7), p859-877.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7.859]
		
        

        
          	
            
              10. 
            
          
          	김현아,  (2013), 스마트폰 중독과 운동재활, 한국운동재활학회, 9(6), p500-505.
        

        
          	
            
              11. 
            
          
          	김효정,  (2011), 대학생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17(2), p132-138.
        

        
          	
            
              12. 
            
          
          	나한나, 홍혜영,  (2010), 기독청소년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과 성의식간의 관계 연구: 해외거주 청소년(TCK)과 국내거주 청소년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7(1), p43-67.
        

        
          	
            
              13. 
            
          
          	박소윤,  (201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또래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 공격성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박용민,  (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박현숙,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6(2), p103-112.
        

        
          	
            
              16. 
            
          
          	서인균, 이연실,  (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 및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2(1), p117-147.
        

        
          	
            
              17. 
            
          
          	서인균, 이연실,  (2017),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p69-89.
        

        
          	
            
              18. 
            
          
          	송지원,  (2018),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안세영, 김종학, 최보영,  (2015),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p385-405.
			[https://doi.org/10.16983/kjsp.2015.12.3.385]
		
        

        
          	
            
              20. 
            
          
          	오강탁, 이제은,  (2012), 스마트 라이프 혁명의 실제와 스마트폰 중독, 한국인터넷진흥원, 3(4), p21-43.
        

        
          	
            
              21. 
            
          
          	윤주영, 문지숙, 김민지, 김예지, 김현아, 허보름, 김재언, 정선미, 정지은, 정현지, 이은하, 최정혜, 홍서영, 배정이, 박현주, 홍희정,  (2011),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문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3(2), p92-104.
        

        
          	
            
              22. 
            
          
          	이연주, 최승원,  (2014), 인터넷 중독에서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자아정체감 불일치가 미치는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2(2), p59-81.
        

        
          	
            
              23. 
            
          
          	이유리,  (2014), 인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 
            
          
          	이재상,  (2004), 우울증과 자아정체감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이정숙, 조인주,  (2018), 대학생 자살생각 영향요인: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58, p45-76.
			[https://doi.org/10.17939/hushss.2018..58.003]
		
        

        
          	
            
              26. 
            
          
          	이창민,  (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 
            
          
          	이현지, 김명희,  (200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무망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p243-264.
        

        
          	
            
              28. 
            
          
          	임경자, 황순정, 최미아, 서남례, 변주나,  (2013), 일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6(2), p124-131.
        

        
          	
            
              29. 
            
          
          	임옥희,  (2014),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 
            
          
          	정새롬,  (2014), 여대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 
            
          
          	정숙희, 김재영, 류수정, 신성만,  (2015), 기독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조절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4), p243-273.
        

        
          	
            
              32. 
            
          
          	정용찬,  (2017), 세대별 스마트폰 이용 특성과 영향력 변화. 미디어통계포털(KISDISTAT), KISDI STAT REPORT, 16(6),  http://stat.kisdi.re.kr.
        

        
          	
            
              33. 
            
          
          	조명실,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4. 
            
          
          	조윤자,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우울, 인지적 와해 및 자살사고: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조춘범,  (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비행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p317-345.
			[https://doi.org/10.17997/SWRY.55.1.11.]
		
        

        
          	
            
              36.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K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5), p1005-1015.
			[https://doi.org/10.7465/jkdi.2012.23.5.1005]
		
        

        
          	
            
              37. 
            
          
          	한현지,  (2015),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조절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8.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9.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p365-375.
			[https://doi.org/10.5392/JKCA.2012.12.10.365]
		
        

        
          	
            
              40. 
            
          
          	황명주,  (2018),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음주량, 음주빈도의 조절효과 검증,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9(1), p1-15.
			[https://doi.org/15524/KSAS.2018.19.1.001]
		
        

        
          	
            
              41. 
            
          
          	Barber, B., Olsen, J.,  & shagle, S.,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p1120-1136.
			[https://doi.org/10.2307/1131309]
		
        

        
          	
            
              42. 
            
          
          	Eric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Com. Inc.
        

        
          	
            
              43. 
            
          
          	Israelasheill, M., Kim, T. J.,  & Bukobza, G.,  (2012), Adolescents’ Over-use of the Cyber World Internet Addiction or Identity Explo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5(2), p417-424.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1.07.015]
		
        

        
          	
            
              44. 
            
          
          	Marcia, J. E., Waterman, A. S., Matteson, D. R., Archer, S. L.,  & Orlofsky, J. L.,  (1993), Ego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45. 
            
          
          	Morita, Y.,  (2017),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 
            
          
          	Newswire,  (2011), 대학생의 48%가 스마트폰 중독, 2018. 8.10. 접속,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 no=581252.
        

        
          	
            
              47. 
            
          
          	Reifman, A.,  & Wandle, M.,  (1995),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as a function of depression, holelessness, alcohol use, and social suppor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3), p329-354.
			[https://doi.org/10.1007/bf02506948]
		
        

        
          	
            
              48. 
            
          
          	Reynolds, W. M.,  & Mazza, J.,  (1999), Assessment of suicidal ideation in inner-city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JR, School Psychology Review, 28(1), p17-30.
        

        
          	
            
              49. 
            
          
          	Rosen, L. D., Lim, A. F., Carrier, L. M.,  and Cheever, N. A.,  (2011),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Educational Impact of Text Message-Induced Task Switching in the Classroom: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Strategies to Enhance Learning”, Psicologia Educativa, 17(2), p163-177.
			[https://doi.org/10.5093/ed2011v17n2a4]
		
        

        
          	
            
              50. 
            
          
          	Rubin, A.,  & Babbie, E.,  (2001), “Research Method for Social Work (4rd ed.)”, Wadsworth, Thomson Learning.
        

        
          	
            
              51. 
            
          
          	Simons, R. L.,  & Murphy, P. I.,  (1985), Sex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p423-434.
			[https://doi.org/10.1007/bf02138837]
		
        

        
          	
            
              52.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p341.
			[https://doi.org/10.1037/0012-1649.18.3.341]
		
        

      

    

    

  OEBPS/images/big_56_0.jpg
=TI SR

1SSN 19752733

2918 1031

Had Tl =t el a"

FORUM FOR YOUTH CULTUHE

L=
© EEPgo) Akt 150) 2l FAZ AR oAl 43
A2 R WA e kgl
Uss| - wus
© A4ude] onelel % 2okl AFY HALU $-g0)
b iR A 2oz
© 250 cthdel WRE Yolat AR
A oliee] AL FUoR
AR - 2N - AR - MEE
© A4 Balel Fue U duAge) Rk B
Olitt - 201 - ki - 20l - Wol - 2etet
© e} AolSE S50l AUUE TRk B
APl e B asol
© BEEHAS7IRe HUAY FAHS ol Aol
29708 (flow experionca)sh 3l et AR
SHIoAIoKERIY ACC TEENS HE8=E $4102
sl - 2ol

2
© Esjolgalael 334 eoish HRFUALN) AN
sz

HIPLERTIRL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rckyc/16404/FFYC_2018_n56_103_f001.jpg
Apebg Azt

T~

s 2

FAE

T, BESE, ARRH, TR






